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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편의점·1인가구지원 관련 일본 매체 보도

[싱글스타일 알아보기] 한국서 확산 중인 ‘1.5가구’

([シングルスタイル・知る]韓国「１.５世帯」広がる, 9.10. 일본 요미우리신문, 전문번역)
https://www.yomiuri.co.jp/life/singlestyle/20260909-GYT8T00192/

매 체 개 요
   매체명 : 요미우리신문 (https://www.yomiuri.co.jp)
   특  징 
  - 일본 3대 신문 중 하나로, 일본 최대 부수 발행중(’26년 기준, 일일 약 525만부)

  -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

이번에는 해외의 1인 생활을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해 온 

한국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주 들리는 말이, 혼자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1.5가구’라는 

생활 방식이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서울 

시내의 한 주거 공간을 찾아가 봤다.

▎필요할 때 사람들과 교류하는 1인 생활

‖‘코리빙’

서울 시내 대학가에 있는 16층짜리 건물에는 ‘코리빙’이라 불리는 주거 

시설이 있다. 건물에는 개인실 3개가 주방과 샤워실,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유닛이 57개 있다. 3인용 셰어하우스가 여러 개 들어서 있는 것과 

외로움 대책으로 설치된 ‘마음편의점’의 간판



- 2 -

비슷하다. 개인실은 침대와 책상, 

선반만으로도 꽉 찰 정도의 크기다. 그 

외에 1인실도 있으며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화감상실과 헬스장,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사는 직장인 정하늘 씨(26)는 

“혼자 살고 싶지만 외톨이가 되기는 싫어서 이곳에 왔다”며 미묘한 감정을 

표현했다.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정 씨는 취업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혼자 살게 됐다. 정 씨는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생활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만의 공간도 있는 

생활’이 좋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안도감도 있다고 한다.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리빙 입주민끼리 

사귀다 결혼한 사례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 씨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라며 웃었다.

이곳은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맹그로브’가 운영한다. 서울 시내 네 

곳에 있으며, 2인실을 갖춘 곳도 있다. 모두 거의 만실이다.

입주민 간의 교류를 돕기 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맹그로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코리빙 시설에 사는 배우 

코리빙 주거 공간의 상당히 간소한 개인실

주민 공용 도서실에서 책을 손에 든 정 씨.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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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원 씨(25)는 입주민과 함께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그는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른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코리빙은 2010년대 후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확산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급증해 2025년 전체 가구의 36.6%에 

달했다. 2000년에는 15.5%에 불과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시됐던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데서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코리빙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 형태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대용량 식품을 나누는 

등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1인 생활 방식을 ‘1.5가구’라고 

부른다.

‖ 배경에는 주거 문제

맹그로브가 코리빙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중 하나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주민 공용 공간에 앉아 ‘안도감이 든다’고 말하는 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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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다. 입주 보증금은 300~500만 원, 월세는 방에 따라 다르지만 7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1인 거주용 아파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가구와 

가전제품을 준비하는 관습도 일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원에 달했다.

올해 조선일보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층(기혼자 포함)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결혼은 경제적 부담의 시작이며 가계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약 31만 건에서 2025년 약 24만 건으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여온 합계출산율은 같은 해 0.80명으로 전년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91~1995년생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 대책 ‘마음편의점’

인구의 약 절반이 집중된 서울은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40.5%가 1인 

가구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시내 

25곳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1인 가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요리 교실에 참여한 30대 직장인 박진영 씨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참가자들과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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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19곳에는 고립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음편의점’
이라는 시설이 있다. 편의점의 취식 

공간처럼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 가볍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음편의점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5%가 이용 

후 외로움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외출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도 59.8%에 

달했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

가족 정책 전문가인 진미정 서울대 교수에게 물었다.

—‘1.5가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은 독립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한편,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큽니다. 젊은 시절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동 주거를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적은 중장년 1인 

가구는 취약성이 높습니다”

—가족관이 달라진 것인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부계 중심입니다. 설이나 추석에 친가에 

친척들이 한데 모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음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인근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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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에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만 

설이나 추석에 모이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가족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보는 유연성이 

커지고, 가까운 가족 간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고, 저소득층과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 [취재 후기] 자신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지인인 40대 한국 여성은 설 등에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는 가족관과 

생활 방식 또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5가구 역시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생활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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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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